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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빈곤              16-12-23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경우 연수입이 $11,139 이하이고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연 수입이 $22,314이하인 경우에 빈곤층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 시민 중에 15.9%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즉 성인 6 명증 한 사람은 빈곤층에서 생활합니다. 미국 성인은 그 60%가  평생 적어도 1년 동안  빈곤층에 속할 확률을  지니고 있고  33%는 극빈자로 최소 1년 동안 생활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극빈 생활이가져 오는 해독은 빈곤이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두뇌 발전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미국인들은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20세 되는 미국인의 수명 기대치는 세계적으로 36위이고 20세의 미국인 여성의 기대 수명은 세계적으로 21위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서방 국가에서  22위입니다. 베이징의 영아 사망률은 뉴욕시보다 낮고 쿠바와 미국은 동률입니다.  사실 미국의 영아 사망률을 싱가포어와 동률로 만들려면 연간 18,900 명의 영아를 덜 죽게 해야 합니다.

미국 농업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민의 14.5%는 식생활을 해결 못한 상태인데 이는640만 명의 미국인이 연중 끼니를 굶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마약 또는 알코홀 중독이거나 정신 잘환자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노숙자의 과반수는 단순히 무직자이며 아파트나 임대 가옥에서 생활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매일 밤 70만 매지 80만 명의 미국 인이  노숙을 해야 하며  일년 중 노숙자 경험을 하게 되는 인구는 250만 내지 3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직업을 갖고 있다해도  가족을 빈곤 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인구는 2,800만 명입니다. 연방 최저 임금은  실 화폐가치로 계산해 볼 때 이는 1970년 대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급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가장이라면  침실 하나의 아피트를 임대하여 임대료와 전기및  거스값을 지불할 수 있는 카운티는 미국 전국에서 네 개의 카운티 뿐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에 이혼을 했거나 미망인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독신 홀모들 중 38.4%는 연수입이 $25,000 이하이며 21%는 연수입이 $15,000 이하입니다.  백인 중에서는 10명 중 한 사람이 빈곤충에 속하지만 훅인은 네 명 중의 한 명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즉 흑인으로 태어나면 빈곤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배인보다 2.5배나 높습니다. 히스패닉  인구 중에서는 다섯 명 중 한사람이 빈곤층에 속하게 된다고합니다.  흑인 가정은 백인 가정의 평균 수입의 62.8%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빈곤층을 등에 업고  나오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부자들로 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올려서 빈곤층을 돕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주장은 잘 먹히는 선동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세율만을 높여서 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율을 낮춰서 부자들이 투자를 더 하도록 장려하여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납세자를 증가시키자는 주장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끝
